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 연구

한 나 리ㆍ박 주 희+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겸임교수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인류 진화 체계

가 기술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사회적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패션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

하는 데 있으며,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미래 인간상의

창조적 가치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인류 진화 체계에 대해 새롭게 조망되고 있는 포스

트휴먼의 내적 특성을 현대 패션쇼 전반에 나타난 콘셉트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기술이 인류의 진화

를 자연적인 것에서 인공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 향상의 이해 방식을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먼이 나타난 현대 패션쇼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컬렉션 쇼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정된 사례의 구성 요소를 분석한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

된 패션 컬렉션 중, 샤넬의 2017년 S/S RTW 파리 컬렉션, 구찌의 2018년 F/W RTW 밀라노 컬렉션, 이리스

반 헤르펜의 2014년 F/W RTW 파리 컬렉션 패션쇼는 포스트휴먼의 개념이 잘 드러나는 사례로서 포스트휴

먼의 내적 표현을 분석하고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공지능과 융합 기술이 혁신을 주도하는 현시대에

과거의 패션 규칙을 탈피한 포스트휴먼의 표현 양상은 본성에서 이탈되는 정체성을 지향하고 무한한 상상을

일으키며 현대 패션의 실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본 연구가 패션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포스트

휴먼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패션쇼 연출 및 디자인 개발의 표현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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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의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간은 기술 발전을 통해 

신체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인간의 신체적 

향상을 위한 인류의 움직임은 고대부터 사회, 문

화 등 각 분야에 영향을 끼쳐왔으며, 20세기 이후 

과학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인간과 첨단 

기술의 융합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신

체를 보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개선된 신

체를 추구하며, 나아가 향상된 신체를 실현하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Baek, 2018). 로봇기술, 

인공지능, 생명공학, 정보통신은 오늘날 4차 산업

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로서 인간과의 융합이 선

도되면서, 포스트휴먼(Posthuman) 시대의 변화와 영

향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World Economic 

Forum, n.d.). 포스트휴먼은 인간의 자연성을 변화

시키고 그 변화의 한계성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

서 21세기 인류사의 핵심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

으며, 현대 패션계에서도 개념적으로 차용되고 있

는 소재로서 포스트휴먼의 윤리적 함의와 양가적 

표현을 통해 인류 진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망

하고 있다(Korea Post-Human Research Institute & 

The Korea Association for Posthuman Society, 2016).

본 연구는 인류가 기술 흐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현시점의 사회적 쟁점을 직접적이고 과감하

게 표출하는 현대 패션을 통해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포스트휴먼과 관련된 패

션 연구로는 Baek(2018)의 과학 기술이 반영된 패

션 특성에 대한 연구와 Choi(2011)의 SF 영화에 나

타난 가상 패션에 대한 분석이 있다. 신체와 관련

된 포스트휴먼 연구로는 Kim(2017)의 캐릭터 연구, 

Moon(2006)의 사이보그(cyborg) 이미지 연구, Nam 

(2016)의 분장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은 패션의 의복이나 신체의 몸 이미지에 관

한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매 시즌 활발히 발표되

는 패션 컬렉션의 쇼 구성적 측면의 연구는 미비

한 실정으로 사료된다. 패션쇼는 컬렉션을 효과적

으로 표현하는 수단이자 매개체로서 독창적인 무

대 장치와 퍼포먼스 형식으로 구성되고, 디자이너

의 창의적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Kim, 2018). 패션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종합 예술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포스트휴먼의 분석 대상을 패션쇼의 

종합적 연출 범위로 확장하여 실질적 사례를 통해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인류 진화 체계

가 기술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포스트휴먼 시대의 

사회적 인식과 정체성에 대한 패션의 새로운 시각

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현대 패션쇼

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논의함으로써 미래 인간상의 창조적 가치를 파악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인류 진화 체계에 대해 새롭게 제시

되고 있는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을 현대 패션쇼 

전반에 나타난 콘셉트를 기반으로 분석하고자 한

다. 기술이 인류의 진화를 자연적 속성에서 인공

적 속성으로의 전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로부

터 출발하여 고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 향

상의 이해 방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한

다. 인간 향상에 대한 고대의 상징적 표현과 중세

의 기계 기술로 고안된 인간형 로봇 그리고 현재

의 인간과 기계가 결합하는 의학 기술 및 혁신적

인 연구로 시도되고 있는 미래 유전자 기술까지, 

기술로 진화되는 포스트휴먼의 미래 인간상을 알

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휴먼이 나타

난 현대 패션쇼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컬렉션 쇼

의 전반적인 동향을 살펴보고, 선정된 패션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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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구성 요소를 분석한다.

패션쇼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Chang(2002)

은 패션쇼의 구성 요소를 장소, 무대 장치, 연출 기

법, 음향, 모델로 나누고, 무대 장치를 배경, 조명, 

의복으로 다시 세분화하였다. Chang(2012)은 의복, 

공간, 매체, 관객으로 구분하였고, Myung(1999)은 

주제, 무대, 조명, 효과, 음향, 장소, 매체로 나누었

으며, Yun and Lee(2001)는 무대, 조명, 영상, 효과, 

모델, 관객, 음향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패션쇼의 구성 요소를 주제가 표현된 무대, 

관객이 동요되는 전체 공간, 조명 및 음향의 효과, 

소품이나 모델의 퍼포먼스, 패션쇼의 주체인 의복

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결과를 통해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을 도출한다. 연구 방법은 포스트휴먼과 관련

된 선행 논문 및 정기 간행물, 인터넷 자료들을 고

찰하고, 잡지, 패션 정보 사이트 및 브랜드의 홈페

이지 등에서 관련 사진과 기사를 수집하여 진행한

다. 연구 범위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

표된 패션 컬렉션 중, 사이보그, 로봇, 유전자 편

집, 인간 시장 등의 키워드를 통해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주제가 명확히 언급된 기사나 매체를 근거

로 선정한다(“Cyborgs and Chanel’s”, 2016; Furniss, 

2015; Valenti, 2018). 샤넬(Chanel)의 2017년 S/S RTW 

파리 컬렉션, 구찌(Gucci)의 2018년 F/W RTW 밀

라노 컬렉션, 이리스 반 헤르펜(Iris Van Herpen)의 

2014년 F/W RTW 파리 컬렉션의 패션쇼는 포스트

휴먼의 개념이 잘 드러나는 사례로서, 이를 중심

으로 인류 진화 체계에 대해 새롭게 제시되고 있

는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포스트휴먼의 개념

포스트휴먼은 인간을 뜻하는 ‘휴먼(human)’에 

‘이후’를 뜻하는 접두사 ‘포스트(post)’가 붙어 ‘인간 

이후의 인간’을 뜻한다. 기술의 물질적인 포용을 

통해 신체 능력이 증진된 미래 인류를 의미하며 미

래학, 예술, 철학 분야에서 자연적인 인간에 반하

는 인공적으로 진화된 신체를 가진 인간을 가리킨

다(Cho, 2006). 포스트휴먼의 용어는 1966년 철학자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말과 사물(Les Mots 

et les Choses)｣에서 인간 종언을 선언한 것에서 유

래된다. 포스트휴먼이 학술적으로 언급되기 시작

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간

된 캐서린 헤일즈(Katherine Hayles), 캐리 울프(Cary 

Wolfe), 닐 배드밍턴(Neil Badmington), 엘레인 그레

엄(Elaine Graham)의 저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Nam, 

2016).

포스트휴먼의 신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

는 최근까지 주요한 시대적 이슈로서 기능적 측면

과 미학적 측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래학자 호

세 코르데이(Jose Cordeiro)는 포스트휴먼을 새로운 

유전적 설계, 나노기술, 정신약리학, 반노쇠화치료

법, 신경의사소통, 정보관리기법, 기억강화약물, 웨

어러블컴퓨터 등 인간의 생물학적 기능이 통합적 

인공지능으로 강화된 새로운 신체 개념으로서 기능

적 측면에서 정의하였다(Park & Cordeiro, 2006). 반면, 

미술관 전시기획자 제프리 다이치(Jeffrey Deitch)는 

미학적 측면에서 대중문화의 이미지, 포토샵과 성

형수술, 컴퓨터와 생명공학의 융합 등 인간의 외형

이 가상현실과 생명공학이 동반됨으로써 새롭게 설

계되는 신체 개념으로 포스트휴먼을 연결 지었다. 

따라서 포스트휴먼은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인간

에게 주어진 신체 한계를 넘어 이상화된 혹은 욕망

하는 신체로 진보된 미래 인간상으로 정의할 수 있

다(Choi, 2011).

2. 포스트휴먼의 근원

현대 과학의 발전을 통한 부분적인 성과들은 

결과적으로 인류의 향상된 인간 창조에 대한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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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도하게 하였으며, 인류는 발전되는 기술을 

통해 보완과 개선을 넘어 신체적 능력 이상의 존

재를 실현하고자 한다. 인류는 고대부터 신성함과 

초인적 능력을 소유한 정령들을 숭배해 왔는데, 

이러한 초월한 존재에 대한 믿음은 고유한 신체에 

대한 회의와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인간의 본능적 열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 신화에는 엄청난 힘

과 불사의 몸을 가진 청동인간 탈로스(Talos)가 있

으며, 유대인 전통 신화에는 강력한 힘을 가진 거

대한 진흙인간 골렘(Golem)이 있다. 이러한 고대 

기이한 설화 속 존재들은 중세 기술의 발달과 함

께 점차 인간을 모사한 동력을 갖춘 기계적 창조

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Cho, 2006). 17세기 과

학의 실용주의적 영향으로 신체 구조는 메커니즘

으로 작동되는 유기체로 설계되고, 중세 해부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내부 생명 기

능을 모방한 기계인형 오토마톤(automaton)으로 발

전하였으며, 이는 유럽의 독자적 예술로 계승되면

서 기계적 인간상을 확립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

련하였다(Cipolla, 2013). 근대 이후 인간을 닮은 기

계인형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대리자로서 지치

지 않는 동력과 강한 힘, 자율적 기능을 갖추며 로

봇 산업으로 발전하게 되었다(Lim, 2013).

로봇이 인류의 삶에 응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간

의 신체적 향상에 대한 기대는 로봇과 융합되는 기

술로 이상화되었다. 소설가 메리 셸리(Mary Shelly)

의 1818년 괴기 소설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

에서는 개조된 몸으로 복합된 인간성을 가진 거대

한 인조인간 사이보그를 등장시키며 포스트휴먼 

시대에 대한 많은 영감을 주었다(Cho, 2006). 사상

가 도나 해러웨이(Donna Jaraway)는 1991년에 저술

한 ｢유인원, 사이보그 그리고 여성(Simians, Cyborgs 

and Women)｣에서 기계와 결합한 인간, 사이보그

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이 책에 그의 1985년 논문 

｢사이보그 선언문(A Cyborg Manifest)｣이 재수록되

면서 사이보그는 공상 과학의 세계에서 벗어나 현

실적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0년대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포스트휴먼에 대한 논의

가 이론적, 철학적 논쟁을 통해 본격화되었다. 포

스트휴먼은 인간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모든 장애

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신체와 정신이 생물학

적으로 지능화되는 진화론적 발전 추이를 보이면

서 미래지향적인 기대로 해석되고 있다(Farnell, 1999).

3. 포스트휴먼의 기술

오늘날 인간 향상의 기술력은 최첨단 소재와 

기능의 인공 장기, 의수, 의족 등으로 기계와 신체

가 결합하고, 인공지능, 전자두뇌, 로봇과 정신의 

범위까지 융합이 가능해지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

다. 이러한 사이보그 신체는 인간의 생물학적 한

계를 뛰어넘는 포스트휴먼의 가장 근접한 의미로 

다뤄지고 있으며, 실제로 최첨단 의수, 의족은 신

체의 부재 또는 장애를 보완하는 도구에서 인공지

능화된 생체 기능 대행 로봇으로 개발되며 거부감 

없이 신체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첨단 의

수 기업 오토복(Ottobock)의 비바이오닉(BeBionic)

은 정밀한 손가락 움직임과 손동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팔의 힘을 넘어 최대 45kg의 

물건을 들 수 있고(“Bionic Hand”, n.d.), 스포츠 의

족 기업 오서(Ossur)의 육상 선수용 플렉스 풋 치

타(Flex Foot Cheetah)는 장애 보조 기구의 역할을 

뛰어넘는 기능으로 선수의 기구 착용에 대한 이의

가 제기되기도 하였다(Lewis, 2011).

인공지능 시장의 영향력은 세계 글로벌 IT 기업

들의 유전자 분석, 수명 연장, 두뇌 반도체에 대한 

연구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 구글(Google)은 DNA

를 분석하여 인간의 신체 변화를 4년간 추적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아마존(Amazon), 오라

클(Oracle), 페이팔(PayPal)은 노화 억제를 통한 수

명 연장에 관해 연구하고 있으며(Woods, 2019),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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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기업 뉴럴링크(Neuralink)는 인간의 두뇌에 인

공지능 칩을 삽입해 컴퓨터와 융합된 인간의 초지

능을 실현하는 단계에 있다(Knapp, 2019). 또한 유

전자 분석 기술은 이미 현대 의학에서 난임, 불임

의 치료와 보다 좋은 형질의 유전자를 선별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공학의 발전은 유전적 

결함을 밝혀 질병을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인간의 특성을 유기적으로 생성하고 조작하

는 유전자 편집 기술로 이어지면서, 인류 진화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부각되고 있다(Knoepfler, 2016). 

2013년 개발된 유씨 버클리(UC Berkeley) 연구진의 

유전자 편집 도구 크리스퍼 캐스나인(Crispr Cas9)은 

원하는 부위의 DNA를 정교하게 잘라내어 유전자

를 교정하고 설계하는 기술로서 이는 곧 인류가 인

간을 창조하는 데 있어 기술을 통해 새로운 유형

으로 변종하고, 신체 특징을 원하는 대로 개조 또

는 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Kim, 2005). 이러한 

과학의 지속적인 성공이 인류 진화 체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인간의 근본을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인

간의 고유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Braidotti, 2015).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Yuval Harari)

는 2015년 ｢사피엔스(Sapiens)｣에서 인류는 생물학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컴퓨터와의 결합을 선택할 

것이라고 서술하며 인공지능에 대한 위협을 언급

하였고,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Stephen Hawking)은 

2017년 리버흄 미래 지능 센터(Leverhulme Centre for 

the Future of Intelligence) 연설에서 인공지능으로 인

한 인류 정체성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기술이 통

제되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Cellan-Jones, 2014). 인

류의 끊임없는 도전과 새로운 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포스트휴먼은 인간 향상에 대한 기대

와 동시에 기술이 인간의 종을 변이시키는 미래 

인류의 재앙으로 간주되고 있다. 인류의 기술은 

인류 진화 체계에 영향을 주는 연구와 개발에 있

어서 혁신의 촉진과 규제 사이의 책임 있는 균형

이 요구되고 있다(Lee et el., 2004).

Ⅲ.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 사례 및 분석

1. 2019년 동향

2019년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은 컴퓨터

와 융합된 기계적 신체 또는 가상적 신체가 무대 

장치나 배경 효과를 통해 강렬하게 표현되었다. 

<Figure 1>의 디올 옴므(Dior Homme) 2019년 Pre-Fall 

패션쇼는 12m 높이의 거대한 여성 로봇을 원형 무

대 중앙에 세우고, 그 주위로 사이보그 소품을 착

용한 모델들을 등장시켰다(Doig, 2018). <Figure 2>

의 발렌시아가(Balenciaga) 2019년 S/S 패션쇼는 

360도 LED 화면으로 된 터널을 사용하여 영화 �매

트릭스(Matrix)�의 가상 현실을 모티브로 하였고

(Silbert, 2019), <Figure 3>의 프라다(Prada) 2019년 

F/W 패션쇼는 프랑켄슈타인을 주제로 무대 바닥

에 대형 전구를 규칙적으로 배치하여 과학 실험의 

이미지를 차용하였다(Menkes, 2019). 소품이나 모

델의 연출 기법을 통해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

먼은 마린 세르(Marine Serre) 2019년 F/W 패션쇼

의 눈 밑 라이팅 스트랩을 장착한 모델(Figure 4), 

센더 저우(Xander Zhou) 2019년 S/S 패션쇼의 임신

한 남성 모델(Figure 5) 그리고 지씨디에스(GCDS) 

2019년 S/S 패션쇼의 가슴이 세 개 달린 여성 모델

(Figure 6) 등으로 표현되어 인간이 사이보그화되

거나 변형 또는 기형화되어 기존 생물학적 신체 

구조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관념을 무시하고 신체적 

한계를 극복한 종의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 톰 

브라운(Thom Browne) 2019년 F/W 패션쇼는 얼굴 

전체가 투명 비닐로 진공 포장된 모델들이 등장하

여 게놈 시대의 인간 시장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ure 7), 릭 오언스(Rick Owens) 2019년 F/W 패

션쇼에서는 외계 생물체를 연상시키는 모델들의 

분장을 통해 미래의 기후와 생태에 맞춰 진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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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신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Fugure 8). 

2019년 패션 동향은 신체의 부분 생성과 변형으로 

모델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표현되면서 미래 인

간상에 대한 기묘한 심상을 자아내고 있다. 조형

적 설치물, 첨단 영상 기법, 기계 장치 등의 연출

이나 인간과 로봇의 결합, 변형된 신체를 표현함

으로써, 인류가 기술과 환경에 따라 진화되는 포

스트휴먼의 미래 인류상을 표현하고 있다.

2. 패션쇼 사례

샤넬의 2017년 S/S 컬렉션은 ‘친숙한 테크놀로

지(Intimate Technology)’라는 주제로 인간과 기술

의 상호 협력적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샤넬 패션쇼는 방대한 양의 컴퓨터 자료를 

보관하는 데이터 센터를 압도적인 규모로 연출하

여 인공지능과 융합되는 포스트휴먼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 무대는 까다로운 온도와 습도, 전력, 

보안 등에 영향을 받는 서버실의 모습으로 수많은 

케이블과 하드웨어가 서랍형 캐비닛에 빼곡히 자

리 잡고 있다(Figure 9). 메탈릭하고 컬러풀한 코드, 

밝은 조명과 기계 소음의 경쾌한 음향 효과는 인

공지능 컴퓨터에 종속된 미래 사회 모습을 강렬하

게 표현하고 있다(Figure 10). 객석의 의자는 서버

실 환풍구를 연상시키며 의자에 착석한 관객은 거

대한 데이터 센터 공간 안에 수용된다(Figure 11).

쇼는 로봇 형태의 헬멧, 장갑, 부츠로 장착한 두 

명의 사이보그 모델이 공상과학 영화처럼 수많은 

Figure 1. 디올 옴므 2019 Pre-Fall.
From Dogi. (2018).

http://www.telegraph.co.uk

Figure 2. 발렌시아가 2019 S/S.
From Balenciaga. (n.d.).

http://www.lamodeenimages.com

Figure 3. 프라다 2019 F/W.
From FW 2019 Womenswear.(n.d.).

http://www.prada.com

Figure 4. 마린 세르
2019 F/W.

From Fall 2019 
Ready-To-Wear Marine 

Serre. (n.d.). 
http://www.vogue.com

Figure 5. 센더 저우
2019 S/S.

From Xander Zhou 
Spring/Summer 2019 

Menswear Collection. (n.d). 
http://www.vogue.com

Figure 6. 지씨디에스
2019 S/S.

From Spring 2019 
Ready-to-Wear GCDS. 

(n.d.).
http://www.vogue.com

Figure 7. 톰 브라운
2019 F/W.

From Fall 2019 Menswear 
Thom Browne. (n.d.).
http://www.vogue.com

Figure 8. 릭 오언스
2019 F/W.

From Fall 2019 
Ready-To-Wear Rick 

Owens. (n.d.).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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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들이 꽂혀있는 서버 시스템 사이에서 나란히 

등장하는 퍼포먼스로 시작된다(Figure 12). 모델은 

인간을 닮은 로봇인지, 로봇을 닮은 사이보그 인

간인지 알 수 없는 새로운 생명체로서 의복 이외의 

모든 신체 부분을 기계로 덮고 있다(Bianca London 

for Mailonline, 2016). 샤넬의 대표적인 트위드 재

킷은 전자회로, 케이블 등의 전선들이 얽히고 꼬

인 듯한 질감과 피복처럼 감싸진 단 처리 기법

(Figure 13), 다채로운 광채의 픽셀 형태의 조직

(Figure 14), 가벼운 직물로 개발된 형형색색 모티

브(Figure 15), 터치로 인식하는 여밈 장치(Figure 

16)를 적용하여 테크놀로지가 융합된 현대 인간상

의 전환을 표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컴퓨터 코드 

명령어가 표면에 나열된 선글라스, 로봇 형태의 

클러치, 표면에 텍스트가 움직이는 LED 백(bag) 

등과 함께 컴퓨터화 되어가는 인류와 로봇의 공생

을 상기시키고 있다(Brady, 2016). 샤넬 패션쇼는 

집약적 처리 기능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인공지능

화된 슈퍼컴퓨터가 인간 사회의 핵심이자 중심으

로 자리하고, 인류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인지시키며, 샤넬의 기술력을 급진적으로 변화되

는 미래 인간상과 함께 알리고 있다.

미래 인류에 대한 ‘경고(Warning)’를 주제로 한 

구찌의 2018년 F/W 컬렉션은 철학자 미셀 푸코의 

담론과 사상가 도나 해러웨이의 사이보그 선언에

서 영감을 얻고, 사이보그 육체를 지향하는 에세

이에서 착안하여 상상을 초월한 파격적인 무대로 

패션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Donvan, 2018). 쇼의 

무대는 미국 미네소타주(Minnesota)에 있는 세계 

최대 병원인 메이오 클리닉(Mayo Clinic)의 수술실 

Figure 9. 샤넬 패션쇼 무대.
From Saillant. (2019).
http://www.chanel.com

Figure 10. 샤넬 패션쇼 효과.
From Bianca London for Mailonline. (2016).

http://www.dailymail.co.uk

Figure 11. 샤넬 패션쇼 공간.
From Bauknecht. (2017).

http://www.sandrascloset.com

Figure 12. 샤넬 룩 1.
From Chanel Spring 2017 
Ready-To-Wear. (n.d.).
http://www.vogue.com

Figure 13. 샤넬 룩 2.
From Chanel Spring 2017 
Ready-To-Wear. (n.d.).
http://www.vogue.com

Figure 14. 샤넬 룩 3.
From Chanel Spring 2017 
Ready-To-Wear. (n.d.).
http://www.vogue.com

Figure 15. 샤넬 룩 4.
From Chanel Spring 2017 
Ready-To-Wear. (n.d.).
http://www.vogue.com

Figure 16. 샤넬 룩 5.
From Chanel Spring 2017 
Ready-To-Wear. (n.d.).
http://www.vogue.com



- 26 -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제20권 3호 (2020.9)

실내를 그대로 재현하고, 새로운 양식으로 정체성

을 창출하는 패션 디자이너의 공간을 투영함으로

써 개조와 재창조로 만들어지는 포스트휴먼에 대

한 초자연과 하이브리드를 서술하고 있다(Figure 

17). 무대 중앙에는 녹색 시트가 덮인 수술대가 놓

여있으며 수술용 LED 조명이 밝게 켜져 있다. 수

술실의 기계음들이 심장 박동 소리에 맞춰 사라지

고 이후 제의식이 행해지는 듯한 음향 효과가 창

조적이고 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Figure 18). 

객석은 병원의 대기실 의자로 채워지고 관객들을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로 자연스럽게 이입시

켜 포스트휴먼의 주제에 수용되도록 공간으로 끌

어들인다(Figure 19). 

생기 없는 모습의 모델들은 자신의 무표정과 

눈빛을 그대로 복제한 얼굴 모형을 한쪽 팔에 끼운 

채 괴이한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시작한다(Figure 

20). 모델들은 이마와 손등에 제3의 눈이 있거나 

머리에 뿔이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의 생명체로 표

현되었다(Figure 21). 의복은 나라, 종교, 계절, 성

별 등 시대와 문화를 제한 없이 뒤섞어 놓아 기존 

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인간상을 보이고 있다

(Figure 22). 터번 형태로 제작된 모자와(Figure 23) 

블랙 마스크는(Figure 24) 문화 변질과 인종차별의 

논란거리가 되면서 패션계의 무분별한 차용에 비

판과 경각심을 일으키기도 하였다(Mower, 2018). 

난해하고 그로테스크한 구찌 패션쇼의 구성 요소

들은 포스트휴먼을 인간의 기술로 인해 재창조된 

돌연변이적 생명체를 표현함과 동시에 통제되지 

않는 미래 사회에 대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이리스 반 헤르펜의 2014년 F/W 컬렉션은 ‘생

Figure 17. 구찌 패션쇼 무대.
From Fisher. (2018).

www.harpersbazaar.com

Figure 18. 구찌 패션쇼 효과.
From Fisher. (2018).

www.harpersbazaar.com

Figure 19. 구찌 패션쇼 공간.
From Fisher. (2018).

www.harpersbazaar.com

Figure 20. 구찌 룩 1.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

http://www.vogue.com

Figure 21. 구찌 룩 2.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

http://www.vogue.com

Figure 22. 구찌 룩 3.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

http://www.vogue.com

Figure 23. 구찌 룩 4.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

http://www.vogue.com

Figure 24. 구찌 룩 5.
From Fall 2018 

Ready-To-Wear Gucci. 
(n.d.).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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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적 약탈(Biopiracy)’을 주제로 포스트휴먼의 외

형적 속성과 더불어 근본적인 생명 원리를 다루고 

있으며 제조되고 만들어지는 인간 생산실로 무대

를 설치하였다. 거대한 사각형의 투명 PVC 두 층 

사이에 진공 상태로 압축된 모델의 퍼포먼스는 잠

든 상태로 영유하듯 떠 있는 태아의 모습을 연상

시킨다(Howarth, 2014). 제품으로 포장된 인간의 모

습은 미래의 생명적 존재로 표현되었다(Figure 25). 

느리고 거친 숨소리와 심박 소리를 강한 진동의 

음향 효과로 설정하고(Figure 26), 노출 콘크리트 

벽면과 기둥, 빈틈없이 붙어 앉는 촘촘한 객석 공

간을 연출하여 차갑고 삭막한 미래 인류의 창조와 

생산을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Figure 27). 

의복은 3D 프린팅의 디지털 테크닉을 이용하여 

섬유재의 제약을 넘어 낯설고 변형된 생물체적 질

감을 구현하여 미래 인류의 모습을 재구성하였다. 

패션테크로 개발된 특수 가공 직물은 기술로 인해 

탄생한 새로운 생명체를 연상시키며 인류 표현에 

접목시켰다. 찢어진 직물 사이로 반짝이는 합성 

오팔(Figure 28), 후광처럼 발산되는 불투명 크리스

털(Figure 29), 원초적 느낌의 인조 모피(Figure 30), 

물 광택의 매끄럽고 유연한 실크와 나일론의 이중 

직물(Figure 31), 방사형으로 나열된 수백 개의 유

리 볼(Figure 32) 등의 소재와 저채도의 컬러를 사

용하여 자연적 모티브의 유기체를 차분하고 냉소

적으로 표현하였다(Biopiracy, n.d.). 이리스 반 헤르

펜의 패션쇼는 인류가 초래한 기술적 진화 체계가 

인간을 생성하고 상업화되는 인체 시장을 비판하

Figure 25.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 무대.

From Biopiracy. (n.d.).
http://www.vogue.com

Figure 26.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 효과.

From Biopiracy. (n.d.).
http://www.vogue.com

Figure 27.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 공간.

From Biopiracy. (n.d.).
http://www.vogue.com

Figure 28. 이리스 반 
헤르펜 룩 1.
From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n.d.).

http://www.vogue.com

Figure 29. 이리스 반 
헤르펜 룩 2.
From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n.d.).

http://www.vogue.com

Figure 30. 이리스 반 
헤르펜 룩 3.
From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n.d.).

http://www.vogue.com

Figure 31. 이리스 반 
헤르펜 룩 4.
From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n.d.).

http://www.vogue.com

Figure 32. 이리스 반 
헤르펜 룩 5.
From Fall 2014 

Ready-To-Wear Iris Van 
Herpen. (n.d.).

http://www.vog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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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포스트휴먼을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3. 종합적 분석

샤넬 2017년 S/S, 구찌 2018년 F/W, 이리스 반 

헤르펜 2014년 F/W 컬렉션의 패션쇼는 전형적인 

프레젠테이션 개념을 확장하여 실험적이고 다각적

인 무대, 효과, 공간, 퍼포먼스, 의복 등 패션쇼의 

구성 요소의 총체적인 연출을 통해 하나의 공연 

예술 형태로서 포스트휴먼이 표현되었다(Table 1).

샤넬 패션쇼는 과학에 대한 낙관으로 가득했던 

구시대의 미래 공상 세계를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

한 서버실을 무대로 재현하였다. 무대에 빼곡히 

진열된 하드웨어 사이로 모델의 동선을 이끌고 최

첨단 기술이 적용된 패션 소품과 의복 설계로 컴

퓨터와 상호 연결된 신인류를 표현하였다. 샤넬 

패션쇼는 기계를 모방한 신체의 사이보그를 등장

시켜 기계화된 인간, 인간화된 기계에 대한 포스

트휴먼 시대로의 전환을 조명하였다. 구찌 패션쇼

는 수술실을 재현한 무대 연출로서 인간을 실험하

고 개조하여 낯설고도 익숙한 혼란스러운 포스트

휴먼 사회 감성을 연출하였다. 무대를 비롯한 전

체적인 구성은 고전적인 모티브와 미래 기술이 매

치되어 모순되고 이질적인 대립 양상을 띠며, 모

델의 특수 분장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이종 결합

을 암시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구찌 패션쇼는 

다양한 문화의 전통과 여러 시대의 의복 양식을 

시공간적으로 혼합하여 포스트휴먼 시대의 새로운 

미래 인류를 창의적으로 표출하였다.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는 출산의 근본 원리에 반하는 유전

자 기술로 인해 인간의 생명이 수확되거나 또는 

폐기될 수 있는 인간 상업화 이슈를 강렬한 시각

적 무대 장치로 표현하였다. 모델들은 포장된 태

아의 모습으로 연출되었고, 의복은 3D 프린팅과 

패션테크를 적용하여 특수 가공된 유기적인 신소

재를 사용하여 인류가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개

체임을 나타내었다.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는 

창조적 생산 기술에 대해 인간의 복수 생산과 고

유성 훼손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포스트

휴먼 시대의 인간 시장화의 위험성을 직설적으로 

지적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은 기술의 발달로 인하

여 인류의 탄생이 필연적인 운명에서 기술적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변모하였으며, 기술 발전과 함께 

신체 향상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의도적으로 진화

되는 미래 인류상이 포스트휴먼의 표현 특성으로 

분석된다.

Ⅳ.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

샤넬 2017년 S/S, 구찌 2018년 F/W, 이리스 반 

헤르펜 2014년 F/W 컬렉션의 패션쇼에 나타난 포

스트휴먼의 표현 특성은 로봇공학에서 유전공학에 

이르는 기술 체계와 그 기술로 인간 형질의 우월

을 추구하는 신체 향상, 이로써 드러나는 미래 인

컬렉션 주제
패션쇼의 구성 요소

무대 효과 공간 퍼포먼스 의복

샤넬

2017년 S/S

친숙한 

테크놀로지

데이터 센터

서버실

경쾌한 음향

기계 소음

서버

환풍구 공간
사이보그

LEDㆍ첨단

장치

구찌

2018년 F/W
경고

병원

수술실

재의적 음향

수술 기계음

실내

대기실 공간
돌연변이

시대ㆍ문화

양식

이리스 반 헤르펜

2014년 F/W

생물학적

약탈

인간

생산실

거친 숨소리

심박 진동음

노출

빼곡한 공간
인간 창조

3D 프린팅

신소재

Table 1. 포스트휴먼이 표현된 패션쇼 구성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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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상의 외적 형상으로 구분하여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포스트휴먼의 기술적 진화는 샤넬 패션쇼

에서 인공물이 신체에 이식되는 로봇공학의 사이

보그 기술로 실현되고, 구찌 패션쇼에서는 유전공

학의 개입을 통해 신체가 변형되는 기술로 나타나

며, 이리스 반 헤르펜 패션쇼에서는 생명공학을 

통한 유전자 편집으로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는 기

술로 표현된다. 포스트휴먼의 기술 체계 도입은 

자연성을 침범하고 본질을 거부하여 인간이 스스

로가 부여하는 인위적인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

성은 자연물과 인공물, 남성성과 여성성, 평범함과 

특이함, 정신과 물질을 한데 모으고 재구성하여 

역설적이자 미정된 생명체로서 종의 구분 없이 개

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성 경계의 이분법적 해

체의 미적 반향이 화두였던 패션계는 기술 공학으

로 미래 신인류를 대체할 생명체의 출현을 가감 

없이 표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술 체계에 의한 

인공적 방식을 수용하고, 이질 속성을 포용하여 

종의 구분과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포스트휴먼

의 내적 특성이 모호성으로 도출된다.

둘째, 포스트휴먼의 신체적 우월성은 샤넬 패션

쇼에서 컴퓨터와 인간이 상호적으로 연결된 결합

형 신체를 통해 표현되고, 구찌 패션쇼에서는 창

의적으로 실험된 개조형 신체로서 나타나며, 이리

스 반 헤르펜 패션쇼에서는 생명의 생산화로 인한 

맞춤형 신체로 구현된다. 포스트휴먼의 신체 향상

의 욕구는 인간의 고유성이 변질된 이종, 혼성, 혼

합의 복합적인 이질성을 내포하고 있다. 신체 형

태를 해체하는 방식은 현대 패션에서 이미 익숙한 

개념이지만, 포스트휴먼의 표현된 양상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초월적으로 강화된 신체적 측면

을 부각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는 포스

트휴먼이 인간의 기술력을 투영하여 우월한 인간

상으로 재현됨으로써 인류 향상을 추구하고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즉, 신체 향상에 따라 증진 욕

구를 충족하고 의도적인 개입에 의해 인간의 몸이 

우월한 형질로 조작됨에 따라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이 편집성으로 도출된다. 

셋째, 포스트휴먼의 외형적 인간상은 샤넬 패션

쇼에서 최첨단 장치로 기계화된 인간 형태로 구현

되고, 구찌 패션쇼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한 혼합 

양식이 융합되어 변종된 인간으로 표현되며, 이리

스 반 헤르펜 패션쇼에서는 창조적으로 생성된 유

기체의 신종 인간으로 나타난다. 포스트휴먼의 외

적 형상의 표출은 예측 불가능한 낯선 모습으로 

진화되고 신인류로 탄생되는 다각적인 창조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은 인간의 이상적인 신체

미를 거부함으로써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변질된 

낯설고 괴이한 인간형의 이미지로 표출된다. 원초

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의 속성은 시대적 혹은 문화

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탐구되는 새로운 관

념의 대상으로 인공적으로 간섭받는 미래 인류를 

상기시키며 포스트휴먼 미학을 추구하고 있다. 다

시 말해, 외적 형상에 대하여 창조적 혁신의 가치

를 추구하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한 가지로 정

의될 수 없는 색다른 인간상으로 전향되며 나아가 

인간 창조로 승화됨에 따라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

성이 전환성으로 도출된다.

연구 결과,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은 기술 체계에 의한 모호성, 신체 향상

에 따른 편집성, 외적 형상에 대한 전환성으로 도

출되었다(Table 2). 인공지능과 융합 기술이 혁신

을 주도하는 현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대 패션이 

포스트휴먼의 인공적이고 난해한 정체성에 주목하

는 이유는 새롭기 때문이며, 과거의 패션 규칙을 

탈피한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은 본성에서 이탈

되는 정체성을 지향하고 무한한 상상을 일으키며 

초현실적 변종을 통해 현대 패션의 실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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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 개념에 근거하여 현대 

패션쇼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내적 특성을 도출

하기 위함이다.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사의 흐름이 

변모하는 가운데 포스트휴먼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짐에 따라 현대 패션쇼에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고 있으며 이를 탐색하여 포스트휴먼의 내적 특성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컬렉션의 종합적 연출은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무대와 스토리, 모델의 분장

이나 퍼포먼스 등의 구성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패션쇼의 전체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각인시

킨다. 패션쇼의 구성 요소를 무대, 효과, 공간, 퍼

포먼스, 의복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컬렉션의 주

제와 의도를 파악하고 다각적인 측면으로 포스트

휴먼의 내적 의미를 해석하였다. 패션쇼의 구성 

요소에 따른 포스트 휴먼의 표현 양상을 기술 체

계, 신체 향상, 외적 형상으로 나누고 분석하여 내

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현대 패션쇼에 나타난 포

스트휴먼의 내적 특성은 첫째, 인공적 방식을 수

용하여 종의 경계를 탈피하는 모호성, 둘째, 증진 

욕구의 충족을 위해 우성 형질로 조작되는 편집성, 

셋째, 창조 혁신의 가치를 추구하여 인간상을 창

조적으로 승화시키는 전환성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미래의 인간상이 정통적인 인간 본

성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만큼, 기술로 진화되고 

있는 인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현대 패션에 나

타난 포스트휴먼의 비범하고 초월적인 양상을 통

해 탐구하고자 하였다. 현대 패션의 포스트휴먼은 

신체가 진화되는 발전적 의미의 진보적 추구 성향

과 동시에 하이브리드 신체에 대한 기술적 지배의 

위협과 두려움을 내포한다. 패션쇼에 나타난 포스

트휴먼의 이러한 긍정적이고도 부정적인 양면성의 

시각은 인류애적 감성과 창의적 표현성을 극대화

하여 분리되거나 공유될 수 없었던 모든 분야의 

경계를 넘나들며 융합되는 탈인류적 정체성을 지

향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포스트휴먼의 

미래 인간상의 경험적 가치를 제공하고, 현대 패

션쇼가 총체 예술로서 포스트휴먼의 개념을 조형

적으로 해석하는데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

한 패션을 비롯한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 포스트휴

먼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보다 혁신적인 패션

디자인 표현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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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Posthuman in a contemporary fashion show.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Posthuman in the fashion industry at this point when 

the evolution of humanity is realized through technology. The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Posthuman experimental 

and multifaceted direction and performance of the contemporary fashion show. Research methods include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studies, reviewing prior papers and periodicals related to Posthuman, Internet materials, and 

collecting and processing related photos and articles from magazines, fashion information sites, and brand homepages.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Chanel 2017 S/S, Gucci 2018 F/W, Iris Van Herpen 2014 F/W collections 

that revealed the concept of Posthuman among fashion shows from 2014 to 2019. The three selected collections are 

the fashion show which was evaluated as a comprehensive art with strong expressions of props, models, and stage 

productions, including garments of brands, and the research analyzes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Posthuman, 

focusing on creative expressions of the future human figure. This study drew internal characteristics of Posthuma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ntemporary fashion show. Through this,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internal 

characteristics of Posthuman in contemporary fashion include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percussions and would aim 

at disidentification that is Convergence and transition Identity crossing time and space.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integrated as a new visual presentation of Posthuman in various fields of creation, including 

fashion design.

Key words : fashion show, Posthuman, technology, humanity




